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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자살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으로 학대

경험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족탄력성 향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전남 지역의 세 개 군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한 총 547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척도는 Murray A. Straus (1979)의 아동학대, Beck, Kovacs & 

Weissmen(1979)의 자살,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Boehm (2007)의 가족탄력성 이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ANOVA,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은 54.2%, 학대유형에 따른 자살빈

도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가 많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학대경험이 자살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으로 학대경험이 높

을수록 자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대경험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가족탄력성은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높은 자존

감이 자살에 미치는 부적 영향으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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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of abuse experience, self-esteem, family  resilience, and suicide, and make suggestion 

for policies to improve family resilience to prevent suicide of the youth with abuse experi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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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600 people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ree districts in 

Jeollanamdo, and, except 53 copies, total 547 copies used. The scales used child abuse of Murray 

A. Straus (1979), suicide of Beck, Kovacs & Weissmen(1979), self-esteem of Coopersmith(1967), 

and family resilience of Boehm (2007). The results: First, 54.2% of experienced abuse, and, as for 

the suicide frequency based on abuse types, physical abuse scored high.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buse experience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uicide, and higher abuse 

experience led to more suicide. Also, abuse experience turned out to have indirect effect on suicide 

through self-esteem, which proves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Third, family resilience was 

proven to have mediated effect as abuse experi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suicide, and high 

self-esteem has a negative effect on suicide.

▸Keyword :abuse experience, self-esteem, suicide, family resilience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학대의 발생장소는 가정이 많으며 

학대행위자 역시 부모가 가장 많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청

소년학대가 근원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러한 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

적, 사회적 발달에 장. 단기적인 악 영향을 초래하며 자아존

중감 손상과 함께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자살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청소년 자살 수도 점

점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15∼19세)사망원인 1순위가 자살

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 OECD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성적문제, 외로

움과 고독,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염세비관, 등이 많다

〔1〕.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족 환경과의 관계를 간과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가족 환

경은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공간으로서 청소년기의 정서와 자

아존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현대의 가족환경은 이

혼율 증가 등의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해체로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가족환경의 위기에 노출되

어 청소년의 학대경험이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자

살의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호요인으로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족구성원의 적응을 돕고, 변화에 대응하여 혼

란에 빠지지 않게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잘 발휘 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역경을 

극복하는데 유연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탄

력성의 접근은 고위험에 처한 가족들에게 성공적인 적응을 하

도록 돕는 미래 지향적, 강점 관점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가족탄력성을 고위험에 직면한 가족에 적용하

는 연구들이 많으나 학대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자살의 

관계에서 학대경험과 자살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경험 청

소년의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개발과 향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완료된 자살의 연속상에 존재

한다. 이렇게 자살과 관련된 용어는 한 가지 상황만으로 개념

화 시킬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전 생

애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자살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2012년 교육과학기술

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보고한 2006∼2011년 최근 6년 동

안의 청소년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33.8%), 염세비관(18.4%), 

성적비관(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2〕 가족문제가 청소

년 자살의 원인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용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이란 

용어보다는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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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대란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적인 괴롭힘은 물론 

부모의 애정결핍 등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1월 개정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항

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유기와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학대는 학대의 종류나 유형을 막론하고 

아동의 발달 측면에 악영향과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후유증을 나타내며,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이나 자녀학대와 

같은 폭력의 대물림과 또래폭력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3〕. 그래서 이러한 가정 내의 학대 경험은 그 당

시나 그 이후에도 자살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4〕.

3.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이며, 자

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

도로〔4〕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기능의 손상, 

공격성 표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고〔5〕, 또한 아동학대는 자아 존중감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밝혔다〔6〕.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살

자아존중감과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의 자아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살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

다(4).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평가,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

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7〕.

5. 가족탄력성과 자살

탄력성(Resilience)이란 튀어 오르는 행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전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아 가는 능

력, 탄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압력의 범위 내에서 탄체가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로 정의하고 탄력성을 사람에

게 사용할 때는 허약함 또는 우울 후 용기 또는 활기를 얻기 

쉬움을 뜻한다.

문헌적 정의로서 탄력성을 스트레스 하에서 부적응의 위험

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

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8〕.

가족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가족탄력성은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적응을 이루고, 변화에 대응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9〕. 가족탄력성은 기능적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

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며, 가족의 신념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와 조직유

형(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의사소통 과정(명확

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개념

적 틀로 조직화 시켰다〔10〕.

선행연구들을 보면 최근 부모로 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가족탄력성을 낮추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하였으며 한편, 가족

탄력성이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족탄력성

이 청소년 자살을 완화시키는 부적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11〕,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로부터의 청소년 자

살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로 탄력성이라는 하나의 전체 개념

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역기능적 환

경 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청소

년이 학대 경험이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

해 있을 때 가족탄력성의 향상은 역경을 극복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 청소년에 있어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로 가족탄력성과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과의 관계

를 고찰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대경험이고 종속변수는 자살이다.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조절변수는 가족탄력성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rch Model              

2.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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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경험은 자살을 증가시킬 것이다.

2) 학대경험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3)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대경험과 자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학대경험이 자존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5)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6)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

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3.1. 아동학대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

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정의 한다. 아동학대 

척도는 Straus, M. A.(1980)〔12〕의 Conflit Tactics 

Scales(CTS)척도를 김재엽 외(2008)〔13〕가 우리사회에 적

용하기 어려운 총기 사용 등의 문항을 제외한 8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CTS 측정도구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써 폭력 또는 학대를 측정하는 다수

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을 기준

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

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의 언어적 폭력(1개 문항)과 ’물건을 집어던

졌다‘ ’손으로 뺨을 때렸다‘ 등의 신체적 폭력(7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8문항의 4점 Likert 식 척도이다.

김재엽 외(2008)〔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51 이었다.

3. 2. 자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자살생

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포함하여 자살이라 개념화 하였다. 

자살에 대한 측정도구로 Beck, Kovacs & Weissmen 

(1979)〔14〕의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사

용 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살생각 (6개 문항)과 자살계획 (5

개 문항), 자살시도 (1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이 측정도구는 임상면접을 하여 피험자

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일이 면접이 어려워 신민섭, 박

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15〕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

로 변형하면서 19문항의 척도로 구성한 것을 최태산(1997)

〔16〕이 요인분석을 통해 채택한 14문항 중 12문항과 

SIS(Suicide Ideation scale)의 자살시도 문항 1개를 가져

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태산(1997)〔16〕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6 이었다.

3.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 수용의 정도를 측정

하는 척도로써 Coopersmith(1967)〔17〕가 개발하고 강

종구(1986)가 번안한 것을 장용환, 송지혜(2011)〔4〕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장용환, 송지혜(201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2이었다.

3. 4.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본 연구에서의 가족탄력성 척도는 Boehm 외 (2007)

〔18〕가 사용한 Resiliency mode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도구와 김미옥(2001)〔19〕이 사용한 

도구를 종합하여 이금옥(2008)〔20〕이 재구성한 20문항의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연(2010)〔1

1〕, 이금옥(2008)〔20〕의 척도 중 형제와 관련된 질문 2

문항이 최근 청소년들 중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적합한 

질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한 18문항의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총18문항중 4,5,7,10,14,16,18문항(총 7문항)은 역산 채점 

하였다 하위요인은 가족의 응집력(7개 문항), 가족 간 긍정적 

수용(6개 문항), 가족의 자원(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탄력성의 특성으로는 가족원의 지지와 사랑, 자녀 보

살핌, 자녀존중, 가족원이 함께 하는 시간, 가정에서의 일관

된 규칙, 명확한 한계, 관심, 가정경제력, 가족의 경제 활동, 

의사소통, 선택의 자유, 믿음, 자녀수, 돈독한 애정, 형제자매

의 결손력, 가족이 어려울 때 도움받기, 부정적인 변화 받아

들이기, 가족화목이 포함되어 있다.

박재연(2010)〔11〕의 연구에서Cronbach's α=.7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1이었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조사의 연구의 대상은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까지 약 2주 동안 세 개 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대상 청소년

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

서는 회수된 설문지 6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

는 제외하고 총 547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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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72 49.7

녀 275 50.3

계 547 100

학업성적

매우 잘 한다 26 4.8

잘 한다 180 32.9

못 한다 277 50.6

매우 못 한다 64 11.7

계 547 100

생활주준

좋다 86 15.7

좋은 편이다 124 22.7

중간 이다 265 48.4

나쁜 편이다 62 11.3

나쁘다 10 1.8

계 547 100

부모동거여

부

부모님 두 분과 

같이
426 77.9

아버지만 같이 46 8.4

어머니만 같이 43 7.9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32 5.9

계 547 100

술 마셔 본 

경험
그렇다 254 46.4

담배 

피워본 

경험

있다 67 12.2

약물 사용 

경험
있다 19 3.5

       유형 빈도 퍼센트

언어적

학대

 

  없음 288 52.7

 1~2회/년 176 32.2

  1회이상/주 66 12.1

  거의 매일  17 3.1

      전체 547 100.0

 유형 빈도(명) 퍼센트 평균
표준편

차

언어적 학대 259 47.4 1.660 .809

신체적 학대    33.3  6.8 1.238 .370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다중 공선성 여부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학대경험의 차이, 학대경험에 

따른 자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21의 

매개변수 검증방법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든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

며, 통계처리는 SPSS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개인 요인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 Individual Factoria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for Investigation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 요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 총 547명중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학업성적은  ‘못 한다’ 277명

(50.6%)가  가정 생활수준은 ‘중간이다’ 265명(48.4%)가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 두 분’ 과 같이 동거

하는 경우가 426명(77.9%)이고, ‘아버지’만 같이 동거하는 

경우 46명(8.4%)이었다. ‘어머니’만 같이 동거하는 경우 43

명(7.9%)이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학생’이 32명(5.9%)

으로 나타났다.

2. 각 변수별 실태

2 . 1. 청소년 학대경험의 유형 실태

학대경험 유형 실태는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경험 유형에 따른 빈도 실태를  <표 

2>에서 제시 하였다.

 
 표 2. 청소년 학대경험 유형 빈도               

Table 2.Frequency of Adolescence Abuse Experience      
Type N 547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경험은 54.2%(292명)이다. 이중 언어적 학대가 (259

명), 신체적 학대가 6.8%(33.3명)로 나타났다.

 2 . 2. 청소년의 학대경험 빈도 실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언어적 

학대경험 빈도와 신체적 학대경험 빈도 실태를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청소년의 언어적 학대경험 빈도
Table 3. Frequency of adolescence's  Verbal Abuse Experience

<표 3>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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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빈도 퍼센트

신체적

학대

 

  없음 511 93.5

 1~2회/년 31 5.8

  1회이상/주 1.33 0.8

  거의 매일  1 0.2

      전체 547 100.0

구분

1.양부모

가족(N=426)

2.한 부모 

가족(N=89)

3.부모님과 

비 동거(N=3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언어적 

학대
.930

.26

0
.900 .303 .906 .296

신체적 

학대
.070

.25

6
.101 .303 .093 .296

구분

1.일년에

한두번(N=34)

2.주1회 

이상(N=7)

3.거의

매일(N=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언어적 

학대
.677

.47

5
.286 .488

1.00

0
.000

신체적 

학대
.324

.47

5
.714 .488 .000 .000

로부터 겪은 언어적 학대경험 47.4%중 ‘거의 매일’이 

3.1%(17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12.1%(66명), ‘1년에 

1~2회’가 32.2%(176명)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 빈도 
Table 4. Frequency of adolescence's Physical Abuse 

Experience

<표4>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

로부터 겪은 신체적 학대경험6.8%중 '거의 매일’이 0.2%(1

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0.8%(1.33명), ‘1년에 1~2회’가 

5.8%(31명)로 나타났다.

2. 3.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경험의 차이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언어적, 신체적 학대 빈도를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표 5>에서 제시 하였다. 

표5.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경험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between adolescence's Cohabitation     

     with Parents or not and Abuse Experience            

<표 5>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학대경험의 차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적 학대는 

양부모가족(.930), 부모님과 비동거(.906), 한부모 가족

(.900)순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가족과 생활하는 청소년

에서 언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는 한 

부모 가족(.101), 부모님과 비동거(.093), 양부모 가족

(.070)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족과 생활하는 청소년

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적 학대

와 신체적 학대는 부모의 동거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 빈도는 

특별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4. 학대경험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살의 차이

지난 1년 동안의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빈도를 분산분석

을 통해 <표6>에서 제시하였다. 

   
표 6 . 학대경험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살의 차이

Table 6. Difference in Suicide consequent on Abuse 
Experience adolescence's Type

<표 6>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의 빈도를 학대 

유형별 평균을 보면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의 경우 1

년에 한 두번(.677), 주1회 이상(.286), 거의 매일(1.000)로 나타

났다. 즉,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1년에 한두 

번이(.677)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

은 1년에 한 두번(.324), 주1회 이상(.714), 거의 매일(.000)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주1회 

이상(.714)이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신체적 

학대경험의 청소년에서 자살의 횟수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5.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21〕의 매개변수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은 변수 하나씩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매개변수 검증 절차는 다

음의 4단계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학대경

험)는 종속변수(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학대경험)는 매개변수(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독립변수(학대

경험)는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자살)에 대한 영

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둘째 조건과 셋

째 조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된다. 넷째 조건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그 효과가 0에 가깝지 

않더라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독립

변수가 매개변수의 통제 이후 그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면 종

속변수는 매개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완전매개(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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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X)

:학대경험

매개변수(M)

:자아존중감

종속변수(Y)

:자살

경로 β t P R2
adj 

R2

X→

M

-.41

1

-10.50

1

.00

0

.16

9

.16

7

X→Y

(β1)

 

.466

12.281
.00

0

.21

7

.21

5

M→Y

(β2) 

-.41

1

-10.50

1

.00

0

.16

9

.16

7

X→Y

(M

통제)

(β3) 

.344
8.663

.00

0
.28

8

.28

6
(β4) 

-.29

4

-7.398
.00

0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아

존중감

학대

경험

-.41

1
12.281

.00

0

.16

9

.16

7

가족

탄력성
.482 12.807

.00

0

.23

2

.23

1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

-.22

6
10.207

.00

0

.05

1

.04

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살

학대

경험
 .466 12.281 .000 .217 .215

가족

탄력성
-.215 -5.131

000

0
.046 .044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
.401 10.207 .000 .161 .159

mediation)가 되지만, 매개변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매개(partial medication)

가 된다.

즉,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표 7>에서 제시하였다.

  표 7.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Tabl. 7.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① 직접효과 = .344

② 간접효과

(직접효과(β3)+매개효과(β2Xβ4)) =.344+(-.411) X 

-.294= 0.4648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효과 (.344)가 간접

효과(.4648)보다 작으므로 <표8>에서와 같이 학대경험과 자

살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검증하였다.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 자아

존중감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을 통제 하였을 때 

학대경험과 자살과의 경로 모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녀학대경험과 자살에 매개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할 뿐만 아

니라 표준화 회귀계수의 변화가 적어, 자아존중감은 자살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매개로 확인되었다.

2.6.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인으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를 고찰

하고자 3단계의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Z)의 교적항(XZ)을 종속변수(Y)에 

회귀분석(XZ→Y)함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1단계에서

는 독립변수(X→Y)를,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Z→Y)를, 마

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교적항(XZ→Y)을 

투입하였다. 즉,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표 8>에서 제시하였다.

                                                    
표 8. 학대경험과 자살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Table 8.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Abuse 
Experience and Suicide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대경험과 가족탄력성이 상호

작용을 하였을 때(β=.401, p<.05)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적항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의 β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에 β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경험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학대경험이 많을수

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관계에 가족탄력성이 영향

을 미쳐 자살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학대경험과 자

살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9.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Abuse Experience and Self-Esteem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대경험과 가족탄력성이 상호

작용을 하였을 때(β=-.226, p<.05)유의한 결과를 나타냈

다. 교적항의 β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에 β값의 부

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경험이 자아

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값

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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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살

자아

존중감

-.43

6

-11.27

5

.00

0

.19

0
.188

가족

탄력성

-.21

5
-5.131

.00

0

.04

6
.044

자아존중

감X

가족탄력

성

-.39

8

-10.11

2

.00

0

.15

9
.157

중감이 낮아지는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쳐 자아존

중감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학대경험과 자아존

중감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10. 자아존중감과 자살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Self-Esteem and Suicide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탄력성이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β=-.398 p<.05)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 교적항의 β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β값

의 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값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

아지는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을 감소

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자아존중감과 자살에 있어서 가

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증명하였다.

Ⅴ. 결론

1. 요약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53.8%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

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사대상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대경험이 있는 심각성과 함께 

신체적 학대 경험 청소년이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보다 자살

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신체에 해를 직

접 당하는 경험의 고통과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으로 나타난〔22〕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학대경험은 자살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나타났

으며 또한 학대경험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

을, 자아존중감은 자살에 부적 (-)영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여준 바 자아존중감이 학대경험과 청소년 자살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학대 경험은 청소년

에게 가정 내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의 결여로 정서적 박탈감

과 자신의 가치감의 저하로 자살을 선택하는 문제 행동이 유

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은 학대경험으로 낮아진 자아

존중감 및 높아진 자살에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으로 자살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관계에 가족탄력

성의 조절로 자살을 감소시키고, 학대경험으로 낮아진 자아존

중감은 가족탄력성의 조절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살을 감

소시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가족탄력성이 학대경험 

청소년에게 자살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의 함의를 이

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의 가장 중요한 부모로 부터

의 학대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만 가

족의 탄력성 향상과 개발을 통한 완충작용의 효과로 가족의 

기능이 건강해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가족탄력성을 

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들 중 가족 탄력성을 독립변수로한 사

용한 연구〔23〕나 매개변수로 증명한 선행연구〔11〕,〔2

4〕들은 많으나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서의 논문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

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

증함으로써, 학대경험 청소년에게 자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가족탄력성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전략

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학대 경험이 있을 때 자살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을 미리 선별 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접근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비

롯된 정서적 문제나 자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표

현 방법이 미숙하고 또한 직접적인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학대청소년에 대한 교원, 의료인, 청소년복지시설종

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및 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및 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

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신고의무

제도의 활성화와 정기적인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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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탄력성과 자살을 선별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취학 전부터 

초, 중, 고 단계별로 자살 고위험 집단을 학교에서 선별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시범실시 중인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하여 사전에 개입하는 전략으로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가정내 청소년 학대의 신고의 증대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법으

로 가족 구성원이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교육과 

학대신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가족의 특성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되지 않은채 많은 학대경험 청소년

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정내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청소년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신고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에 가족을 포함시키고 교육대상을 학

대 가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 모두에게 학대예방 교육의 의무

화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에도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의무

를 부과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의 활성화와 제도의 보완

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

된다면 조기개입으로 학대 상황을 초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과 전문 인력 확보

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가족 기능 강화 서비

스 정책이 필요하다. 학대 발생의 원인을 보면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많으므로 가족의 생활환경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서비

스 영역을 보면 영역확대와 서비스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서비스 유형중 학대 행위자의 개별 상담서비스에 많

이 치중되어 효과적인 관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대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상담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가

해자와 가족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탄력성 향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분야에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아울러 배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과 전국44개소가 설치되어 서울 7개소와 경기

도 8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는 1개 또는 2개의 기

관이 아동학대신고 출동부터 사후관리 업무까지 질적인 연계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증설하

여야 한다. 또한 학대경험 청소년 및 학대행위자의 재통합과 

회복, 예방을 위한 적절한 상담과 가족치료가 지속적으로 연

계활동을 위해 아동학대 전문가를 다양하게 충분히 확보할 필

요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을 통한 지원으로 자원봉사

자제도의 활성화로  교육이 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

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살

의 비율,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영향, 학대 행위

자의 구체적인 구분에 따른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비

롯하여 자살계획, 자살의도, 자살시행의 과정을 구분해서 탐

색하지 못했다. 둘째, 학대유형을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

대로만 나누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 간에 있어서 변인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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